
폴리에스터 및 폴리에스터 혼방 방모직물의 새로운 염색법 

 

Troyfill 공정에서 사용한 THE법은 염료증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상 입

이다. 이 방법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발수문제가 없으며,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연속공정이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전사날염지의 처분문제도 

없다. 분산염료는 셀룰로스 섬유와 양모에는 염색되지 않고 흡착성이 강한 

섬유에만 부분 염색되도록 염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에 보관한다. 혼

방직물을 염색한 후 수세와 환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기존 방법

들과 비교해 볼 때 효율과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 

 

현재의 방법과 문제점 

폴리에스터의 염색법으로 알려진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수성욕조에서의 흡착염색(캐리어염색, 고온염색 및 기포염색) 

2. 용매를 사용하는 염색 

3. 패드 서머졸(Pad Thermosol)염색 

4. 단일색의 전사날염지를 사용하는 전사날염 

이러한 방법들은 특히 폴리에스터를 셀룰로스 섬유나 양모와 혼방하여 제

직한 직물을 취급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Batch process인 흡착염색은 염

료가 많이 사용되고 구성섬유의 색조가 어려우며 생산품의 마찰견뢰도가 가

끔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용매를 사용하는 공정의 문제점은 작업이 어려우

며 용매의 손실이 많아 비용이 많이 든다. 서머졸 염색은 특히 미국에서 대

규모의 면/폴리에스터 염색공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산된 염료가 

먼저 직물에 패드되어서 상당량이 폴리에스터 부분으로 흡착되는 동안 약간

의 염료와 모든 분산제, 증량제 및 패딩보조제는 섬유사이에 남아있게 된다. 



서머졸 레인지는 생산성이 좋은 반면 대규모의 수세와 때로는 깨끗이 환원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투자비용과 운전비용 그리고 오염된 폐수의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매우 방대한 과제가 있다. 전사날염에 있어서는 전사지

에 있는 모든 빛깔이 직물에 전사되어 100% 폴리에스터 견뢰도와 깨끗함을 

부여해 주는 반면 전사지의 비용이 많이 든다. 만약 이 방법을 폴리에스터와 

셀룰로스 섬유와의 혼방직물에 사용하려면 친화성 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분산염료는 친화성이 없는 섬유에 응축하여 오염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새로운 공정의 발단 

이 새로운 방법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영국특허 

1432197은 간략하게 “합성섬유 염색의 개발” 혹은 “합성섬유의 염색에 관하

여”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그 발견동기를 전부 쓸 수는 없다. 소규모의 모직

물 공장은 양모낙물과 넝마조각들을 회수하여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진한 

색으로 피스 염색을 한 모직물에 연한 색의 합성섬유조각이 증가하는 문제

로 수년 동안 골치를 앓아왔다. “70년대를 개선하자”라는 한 영국정부의 보고

서는 그 문제가 산업을 쇠퇴시키는 문제점으로 보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보다 효과적인 넝마의 선별, 더 좋은 카딩, 그리고 결점의 원인이 되는 

합성섬유를 팽윤시키고 분해시키는 용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시

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염색기술이 유일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시행할 여지가 없었다. 재생 양모직물에는 100℃이상의 온도는 부적

당하며 결국 적절한 캐리어와 분산염료를 사용하는 캐리어 염색만이 가능성

이 있다. 게다가 매우 비싼 염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효과가 없

는 반면 진한 색의 검정, 청색, 적갈색 등에 있어서 마찰견뢰도가 좋지 않아 



끝없는 문제점을 유발시켰다.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전체적으로 외관이 좋지 않은 양

모/폴리에스터 넝마로 만든 멜톤나사에 단일색의 전사지를 사용하는 전사염

색을 하였다. 흰 반점은 완전히 커버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다른 

중요한 결점이 발생하였다. 

1. 양모에 흡착되지 못한 분산염료의 재부착이 심하여 건마찰견뢰도를 나

쁘게 하였다. 정련을 하며 이것이 만족하게 시정되지만 이 공정은 2번씩 건

조하고 가공해야 하므로 경제적이 되지 못할 것이다. 

2. 전사지의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또한 비경제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멜톤나사에 블랭킷 칼렌더(blanket calender)로 아름다운 가공

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만약 양모에 염료가 침전되는 문제가 해결된다

면 여기에서 bit dyeing법은 이미 건식가공법과 다름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

었다. 

그 다음에 첫째로 전사날염기에서 날염지 대신에 진하게 염색된 폴리에스

터 직물을 사용한다면 천 속의 염료가 흰 폴리에스터 조각에 분리될 것이라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폴리에스터 조각이 없는 곳에서는 그 물감이 염색된 

폴리에스터 직물에 남아 있을 것이며 분산염료 증기에 대하여 염착성이 없

는 양모에 흡착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폴리에스터 직물이 보유하고 있는 

물감을 거의 다 방출하였을 때 폴리에스터 직물을 재염색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곧 명백하여졌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진하게 염색된 폴리에스터 직물은 물감을 저장

해 있다가 필요할 때 천천히 내어 놓고 물감이 없을 때 다시 채워지기 때문

에 “저장용 천”이라 이름지어졌다. 물론 승화견뢰도가 이 원리를 이용한다. 

폴리에스터 천으로부터 염료가 bit로 이염하는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국특허 1432197에 의하면 폴리에스터와 다른 합성섬유를 선택하여 염색하

는 수단으로서 염료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저장용 천의 신기함을 인정하고 

있다. 

 

대규모 생산 

폴리에스터 천을 진한 곤색으로 jet염색하여 bit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곤색의 멜톤나사와 함께 분당 10yd의 속도로 Hunt & Moscrop 전사날염기를 

통과시켰다. 그 결과는 아주 좋았으며 더구나 멜톤나사가 반점이 없이 완전

하게 보였고 습마찰견뢰도 및 건마찰견뢰도도 변하지 않았다. 더욱 많은 시

험을 하여본 결과, 똑 같은 폴리에스터 염액저장용 천을 100번 이상 사용하

여도 성능의 뚜렷한 감소도 없고 염액을 다시 채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

았다. 

그리고 나서 생산기계에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그림은 특허에서 옮겨 그

린 것으로 염액 저장용 천이 환상으로 진행하는 원리를 보여준다. 처음에 패

드맹글 (3)에서 물감이 충진되어 (5)의 캔상에서 건조되고 블랭킷 칼렌더 (7)

에서 물감을 내어 놓는다. 실제로 과도한 양의 합성섬유가 포함되어 반점이 

많은 직물이 통과하지 않으면 염액저장용 천이 한번 염색할 때마다 단 한번

의 염액충진이 필요하다. 염액 저장용 천은 계속 재염색 시킬 수 있으며 수 

백번 사용한 후에야 천이 취화된다. 

계산에 의하면 염액 저장용 천으로부터 방출되는 염료의 양은 매회 직물

중량의 0.2%이하의 비율로 나타났다. 방모직물은 염액 저장용 천 중량의 약 

4배가 되므로 소비자에게 나타나는 흰 폴리에스터 조각은 단지 모직물 중량

의 0.05%의 염료만으로 진한 곤색으로 염색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물

감이 다 염색가능하며 하루 생산량은 아무런 문제없이 2백만미터가 넘는다



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공정은 결점을 수정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큰 이점이 

있지만 단지 정상적인 피스염색을 한 후 bit가 보일 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피스 염색하는 회사는 모두 때때로 

이와 같은 결점이 생긴다는 방모업계의 일반적인 애로를 처리하기 위하여 

Troyfill 가공회사는 이와 같은 생산규모의 작업으로 완료시켰다. 순수한 양모

를 사용하는 회사들 까지도 양모를 담은 자루의 성분인 폴리프로필렌이 오

염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그러한 많은 천들은 이제 성공적으로 시정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피스 염색을 한 순소모직물에 불량한 양모/폴리에스

터 혼방경사가 한 가닥 포함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작업이 Troyfill의 주요 

연구로 되고 있다. 9in나 되는 핀(pin) 줄무늬 흠이 분당 20yd 이상 색상이나 

견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완전하게 교정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 공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설정되었지만 그렇게 행하는데 있어서 새로

운 문호를 열었다. 그 방법이 다른 합성섬유를 염색할 수 있다면 왜 합성섬

유 직물과 합성섬유/천연섬유의 혼방직물을 염색하는 기본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양모/폴리에스터 혼방직물은 이미 실험적으로 처음에 산성염료로 양

모를 염색하고 그 다음에 Troyfill공정으로 폴리에스터 염색하여 직물을 20초

간 세팅하고 마무리 가공하는 방법으로 염색하여 왔다. 

셀룰로스 섬유/폴리에스터 혼방직물을 염색하는데 본 염색법의 이용 가능

성은 커다란 잠재 이익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면을 처리하는데 대한 염료사용량은 서머졸 염색보다 25% 적게 든다. 

2.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유출하는 것이 없고 폐수처리가 필요치 않다. 

4. 자본금이 적게 든다. 

5. 세팅 캔을 사용한다면 라인(line)의 속도에 제한이 없다. 



6. 가동비가 적게 든다. 

7. 공간면적이 적게 든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직물을 균일하게 염색하는 것이 반점(bit)을 제거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어려우며 염액 저장용 천의 본래의 균염작업에 큰 반발력

현상을 볼 수 있다. 많은 양의 염료는 완충제를  공급한 것처럼 사용하며 조

그만 변동은 염색된 직물에서 색상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일부 개조한 설비로써 같은 원리를 부직포의 염색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에 개발한 작업은 가장 흥미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섬

유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공정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하였

으며 특허가 인가된 곳이 몇몇 있다. 이 새로운 기법의 잠재성이 충분히 인

식되기 때문에 공동개발계획이 세계 각 국의 회사들 간에 또는 섬유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림> Troyfill공정의 일반적인 도표(영국특허 1432197) 

 


